
 “우리 가족은 손으로 말합니다.”

-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인호(가명)네 이야기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인호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부모님도 모두 청각장애인이신 인호네 가족은 평소 수화와 문자로 대화를 나눕니다.

  인호네 가족은 외갓집에서 외할아버지와 이모, 외삼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외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밝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인호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학교생활도 열심입니다. 청각과 언어장애로 인해 학습능력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운동을 좋아해서 방과 후에는 자주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립니다.
 몇 년 전 정부지원으로 와우수술을 받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으로 사춘기 소년 인호가 장애에 꺾이지 않고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인호의� 치료비로� 지원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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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 ☎� 02-3396-1004


